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이주하 요한사도 626-664-4508
총구역장 : 조재우 요    셉 408-966-5496

연중 제29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2024년 10월 20일 / 제660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석근수 제1독서 함용기 제2독서 함소연  / 입당 63 봉헌 210, 216 성체 506, 153 파견 457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Jun Vincencio  2nd Reader Noella Lee

입 당 송 |  시편 67(66),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1-5
화 답 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  
   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  
   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  
   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   
   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  
   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  
   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독 서  |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  
   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  
   리라. ◎
복    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
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
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0월 20일 주일학교 YES Fr. Ben 

10월 27일 주일학교 YES Fr. Peter

11월 03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음악과 춤 그리고 포옹

저는 서울 외곽에 살기에 명동성당 가는 길이 기
쁩니다. 삶을 누리는 화사한 이들 틈에서 걷다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부풉니다. 그런데 가끔 거리의 
음악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웃
음을 머금고 걷는 이들 사이에서 그들의 환희를 책
망하듯, 심판과 지옥을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제가 
아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들이 외치는 
익숙한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거리를 
걷는 평범한 이들의 기쁨에 함께하시고, 이들의 실
수에 아파하시며, 화려함 뒤에 숨은 공허함도 안아
주시는 분일 텐데 지옥을 외치는 목소리 앞에서 저
는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그 외침이 흥겨운 음악 소
리를 덮듯이, 우리가 아는 좋으신 하느님도 덮어버
릴까 봐 초조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이 아름다운 약속 앞에서 세례받은 우
리의 사명인 선교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
떤 것이 선교인지 떠올려 봅니다. 기쁨의 순간이든 
분노의 순간이든 고통과 절망, 환희와 반성이 교차
하는 모든 시간에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앞
에 비추어보며 말이지요. 그리고 명동 거리에서 들
은 그 외침이 우리가 할 선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
시 깨닫습니다.

선교는 오히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비슷할 겁니다. 또 그 음악에 맞춰 추는 춤
에 가깝습니다. 좋은 음악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춤
이 우리가 할 선교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선교는 누군가를 끌어안는 포옹과 비슷합니다. 그가 

내 품에 안기기까지 걸어온 길과 흘린 땀, 마음속에 
자리한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는 끌어안음과 닮아 있
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윽박지르기보다 물러나심
으로, 승리의 함성보다는 새벽의 침묵으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교 주일을 맞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구의 교세가 아닐 겁니다. 교우들 숫자가 늘
어나고 줄어드는 것과 하느님 덕분에 행복한 이들의 
행복감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과 
일치한 단 한 명의 사람으로도 교회와 세상을 바꾸
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 살펴야 하는 것은 나의 사
랑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에 맞춰 추는 나의 춤을 비
춰봐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의 귀에 들리는 그 좋은 음악이 그들에게
도 들린다는 증거일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추는 춤에 함께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춤에 감명받
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인해 기쁘다면,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은 
나를 넘어 이웃과 낯선 이를 채우고 세상을 하느님
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전례와 미사의 영성37 – 미사 지향                            김혜종 요한세례자 신부

우리는 보통 미사 때 지향을 두고 기도합니다. 미
사에 참례하면서 각자 마음속으로 지닌 지향도 있겠
지만, 보통 미사 전에 해설자나 또는 미사를 주례하
시는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는 누구누구를 위해 지향
을 두고 봉헌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렇게 ‘미사가 누구를 위하여’ 바쳐지는 것을 ‘미
사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제가 그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미사가 
오로지 그분들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
다. 마치 미사 지향을 넣은 분들이 그 미사를 샀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사
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도
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다
만 미사 때 지향이 있는 것은 사제가 그 지향을 미
사 안에서 특별히 기억하며 신자들과 함께 기도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사 지향을 우리는 보통 ‘생미사’와 
‘연미사’로 나누곤 합니다. 생(生)미사는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정 또는 공동체에 하느님의 은총과 필요한 도우심
이 주어지길 청하거나,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총
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미사입니다. 반면
에 연(煉)미사는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의 공로를 이
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위해 나누려는 
뜻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미사입니다. 연미사

는 보통 ‘연옥(煉獄, purgatory)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며, 오늘날에
는 ‘위령(慰靈)미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 지향과 관련해서 보통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해설자가 알려 주거나, 또는 미사 경본 총지침 
50항의 “교우들에게 인사가 끝나면, 사제나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는 그날 미사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
하여 미사 시작 때 주례 사제가 말하곤 합니다(하지
만 이 지침의 본래 의미는 전례력에 따른 그날 미
사의 전례적, 성서적 주제와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
는 것을 말 합니다). 하지만 미사 지향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사 때 지향을 두는 것은 기본
적으로 사제의 영적이고 내적인 행위이기에 반드시 
신자들 앞에서 공표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향을 공표하지 않아도 사제가 미
사 때 그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하였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미사 지
향 알림은 이러한 사제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에 속
한 신자들에게 그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느
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하느님 안에서 
더욱 서로가 일치되기 위한 하나의 초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10-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0월 19일(토): 제27차 서중부 전체 울뜨레야 대회
  - 10월 20일(주일): 연중 제29주일(전교 주일)
    ※ 교중미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    
       됩니다.(매일미사 118쪽 참조)
  - 10월 21일(월) - 25일(금): 지구 사제 연수
                     (사제 연수 기간 중 평일 미사 없음)
  - 11월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3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성령기도회 10월 모임
  - 일시: 10월 25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Room A
  - 문의: 박민숙 엘리사벳

▪주일학교 할로윈 이벤트
  - 일시: 10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체육관
  - 내용: 코스튬 퍼레이드, 게임 등의 할로윈 액티비티
  - 대상: 주일학교 학생(K 미만의 어린이들의 참여도 환영)

▪2024 성모회 총회
  - 일시 ž장소: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40분 ž Room A
  - 대상: 성모 회원 및 예비 회원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 오클랜드 본당과 산호세 본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미주 가톨릭 성서모임 주관 “말씀의 초막절에 초대합니다.”
  -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4시: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 강의
  - 10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홍신부와의    
    만남의 시간(질의 응답 시간)
  - 10월 31일(목), 오후 7시30분- 9시30분: 주간나눔예절  
    (때제기도)
  - 북가주와 캐나다 신자들은 행사 중 강의 부분만        
    비대면(Zoom)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 후 안내 데스크에서 해드립니다.

▪10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cellmeeting)

 

루카 3 10/20(일) 1:00PM 플레즌튼파리바게트 619 889 7835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주보· 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류경걸(10-12), 박종태(7-10), 이주하(10), 이희열(10,11),  
    장찬(10), 조원정(10,11), 하창완(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류경걸(10-12), 박종태(7-10), 이주하(10), 이희열(10,11),  
    조원정(10,11), 하창완(10)
  - Bishop’s Appeal
    류경걸(10-12), 박종태(7-10), 이주하(10), 이희열(10,11),  
    조원정(10,11), 하창완(10)
  - 감사헌금 버클리천진암학생회
  - 간식봉헌 함종식 마티아 · 이복준 세실리아 /
             주영근 사도요한 · 주은경 루시아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78 $483 $2335 $190 $190 $4676

http://give.tithe.ly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